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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과 경제 수준의 향상에 따

라 건강에 대한 관심과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래 및 입원

서비스 이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평균의 2배가 넘을 정도로 매우 높은 편

이며, 2018년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은 77조 8,1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21% 증가했고, 2017년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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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 본� 연구는� 임상병리사들의� 성별,� 연령,� 경력,� 병원� 형태,� 근무� 형태에� 대한� 직무만족도,� 근무환경,� 대인관

계,� 교육수준,� 소속,� 여가,� 이직� 의도,� 총� 만족도� 등의� 차이를�알아보고,� 특히� 직무만족도와� 이직� 의도� 간에�

미치는� 영양을� 확인하고� 향후� 임상병리사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임상병리사의�총� 만족도는� 3.33±0.52점으로� 나타났다.� 요인� 별로는�대인관계�만족도� 3.83±0.52

점으로�가장� 높았고,� 직무� 만족도,� 교육� 만족도,� 소속� 만족도,� 근무환경�만족도,� 여가� 만족도,� 이직� 의도� 순

으로� 나타났다.� 임상병리사의� 직무� 만족도는� 나이와� 경력이� 많아질수록,� 정규직일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임

상병리사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이직� 의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직무만족도가� 가장� 낮고,� 이직� 의도가�

가장� 높은� 20대,� 경력� 1-3년차의�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에서� 복지,� 임금,� 근무환경� 등의� 실질적인� 변화를�

고려해야�할� 필요가�있으며,� 이러한�요인� 분석을�토대로�이직� 의도를�파악하고� 효율적인�인사정책을�수립하

는데�초점을�맞춰야�할�것으로�사료된다.�

Abstract � � This� study� aimed� to� differences� of� satisfaction� among� the� 182� medical� technologists�

(MT)� in� Korea� according� to� gender,� age,� carrier,� employment� status,� and� hospital� type.� �

The� results� showed� that� the� overall� mean� of� the� total� satisfaction� score� is� 3.33� and�

interpersonal� satisfaction� was� the� highest� with� 3.83,� followed� by� job� satisfaction,�

education� satisfaction,� affiliation� satisfaction,� working� environment� satisfaction,� leisure�

satisfaction,� turnover� intention.� The� job� satisfaction� of� MT� increased� with� age� and�

experience,� and� with� full-time� employees� (P<0.05).� In� order� to� increase� job� satisfaction�

and� reduce� turnover� intentions� of� MT,� practical� changes� in� welfare,� wages,� and�

working� environment� should� be� considered� for� both�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in�

their� 20s� with� 1� to� 3� years� of� experience� who� had� the� lowest� job� satisfaction� and� the�

highest� intention� to� leave.� Analysis� of� these� factors,�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serve� as� important� reference� material� for� identifying� the� intention� of�

turnover� and� establishing� an� effective� personne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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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의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7.6%로 OECD 평균

8.8%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그 증가속도는 빠른

편에 속한다[1]. 따라서 다양한 방법의 진단과 치

료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

과 확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현대의학에서는 임상병리검사의 정보

제공은 임상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핵심 인력 중

하나이며, 임상병리사들의 전문적인 요소를 필요로

하고 있다[2]. 이때 인간의 건강 요구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직무에 대

한 만족감이 우선되어야 한다. 직무만족도는 근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직무

를 완수하는 것을 말하며[3], 의사전달 촉진과 직원

간의 갈등 해소, 직원들에 대한 동기부여 및 협력체

제 확립 등으로 인한 병원의 효율성과 효과성 증진,

병원 목표의 조기달성을 가능하도록 한다. 나아가

개인에게는 만족으로 인한 생활의 질 향상을 야기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직무 만족

은 조직적인 효율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많은

요인들과 관련되어 있다[4]. 청년 여성 임금근로자

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주관적인

현재의 건강 상태와 현 직장의 임금, 업무 내용과 전

공 일치도, 업무 내용과 교육수준, 자격증 등이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

또한 현재의 고용형태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정규직 근로자 직장에서의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6], 이직한 횟수가 많을수록, 주당 정규

근로시간이 길수록 직장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7]. 이 외에도 조직 구도, 구성원, 관리기술 등

의 내부역량 또한 직무 만족에 영향을 준다[8]. 특히

병원 종사자들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전문 직종의 종

사자가 서로 협력하여 환자 지향적인 의료서비스 제

공에 따른 전문성 확보와 과다한 업무량, 긴장 등의

정서적 피로의 소진이 다른 일반 조직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사자는 규칙을 준수하

기 위해 실제 감정과 조직에서 요구되는 감정표현

간의 차이에서 발생한 감정적 부조화 상태에 의해

소진을 경험하게 되는데, 감정 노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감정적 소모, 정서적 피폐 및 고갈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9]. 감정 노동은 보건의료인의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및 이직 의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의 건강 문제만이 아니

라 조직의 유지 및 관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10].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

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이직

의도는 직무스트레스, 피로, 소진 및 직무만족도와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를 보였으며[11], 치과 위생사

또한 감정 노동이 높을수록 소진 및 이직 의도가 높

다는 연구결과가 있다[12].

이와 같이 직무만족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직무 환경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의욕적이며 활동적

이어서 이직률의 감소와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오며,

반면에 직무에 대하여 불만족한 사람일수록 직무 환

경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어 높은 이직률과 함

께 기업의 성과와 생산성의 향상에 좋지 않은 영향

을 끼친다. 병원조직구성원들의 이직은 직원채용,

신규 직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훈련, 팀 형

성 비용 등 의료인력의 공백으로 발생하는 상당한

비용의 손실을 유발한다[4]. 이직을 직장의 인적자

원 손실, 신규직원 훈련에 대한 손실, 근로자 개인의

손실 등 손실의 측면에서 볼 때, 이직의 감소는 개인

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신적, 경제적 비용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잦은 이직을 방지하고 높은 이

직률을 해소하기 위해 이직과의 관련성이 높은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13].

지금까지 다양한 보건의료 직종에 관한 직무만족

도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지만 주로 간호사, 치과 위

생사, 방사선사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임상병리

사를 대상으로는 소수 진행되었다[14]. 또한 기존 연

구들은 대부분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만족

에 초점을 두고 있어 임상병리사의 직무만족도가 어

느 정도인지 파악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본 연

구는 현재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상병리사의 직무

만족도를 파악하고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Journal� of� The� Health� Care� and� Life� Science(ISSN� 2383-4552)� Vol.� 10,� No.� 1,� pp.� 111-118,� July.� 2022

https://doi.org/10.22961/JHCLS.2022.10.1.111

-� 113� -

�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현재 전문직으로의 면허를 받아 전문

고유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상병리사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

문 문항은 인구사회학적 14문항, 직무만족 8문항, 근

로 만족 7문항, 대인 만족 6문항, 교육 만족 4문항,

소속 만족 4문항, 여가생활 만족 5문항, 이직 2문항

으로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인구사회학적 14문

항을 제외한 36문항은 Liker 5점 척도로 매우 그렇

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하였다.

조사기간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15

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200명 중 문항 미

응답 및 결측 값 18명을 제외한 최종 182명을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의 신뢰도 검증

을 위한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s alpha)는 0.7

82로 나타나 각 측정 항목의 내적 일관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2� 통계분석

  설문지 결과의 데이터 분석은 통계프로그램

STATA(version 12.0; StataCorp, College Stati

on, TX)를 이용하여 각 항목에 대한 기술 통계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Chi-square tes

t, ANOVA test 실시하였고 범주형 변수는 빈

도와 백분율로 연속 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 수준은 P<0.05로

정하였다.

3.� 결과� �

3.1� 일반적� 특성

  [Table 1]은 일반적 특성을 나타낸다. 성별은 남성
87명(47.8%), 여성 95명(64%), 연령은 20~29세 77명

(42.3%), 30-39세 58명(31.9%), 40-49세 35명(19.

2%), 50세 이상 12명(6.6%), 결혼 여부는 미혼 109명

(59.9%), 결혼 73명(40.1%)였다. 교육수준은 전문학

사 이상이 171명(94.0%)였고, 소득수준은 월 급여 2

00만원 미만 14명(7.7%), 200만원 대 72명(39.6%), 3

00만원 대 53명(29.1%), 400만원 대 12명(6.6%), 500

만원 이상 31명(17.0%)로 나타났다. 병원 형태는 대

학병원 69명(37.9%), 병 의원급 18(9.9%), 검사 센터

67명(36.8%), 보건소 28명(15.4%), 근무경력은 3년

미만 82명(45.1%), 5-9년 56명(30.7%), 10-19년 13

명(7.2%), 20년 이상 31명(17.0%), 근무형태는 정규

직 103명(56.6%), 계약직 79명(43.4%), 주당근무시

간은 40시간 98명(53.8%), 44시간 30명(16.6%), 근무

지의 임상병리사 인원 현황은 6명 미만 19명(10.4

%), 7-19명 28명(15.4%), 20-39명 3명(1.6%), 40명

이상 132명(72.6),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유무는 전문

의 있음이 154명(74.6%)로 나타났다[Table 1].

Variables N(182) %

Gender Male 87 47.8

Female 95 52.2

Age 20s 77 42.3

30s 58 31.9

40s 35 19.2

50s� and� over 12 6.6

Marital� status Single 109 59.9

Married 73 40.1

Education� College 38 20.9

University 133 73.1

Master� and� over 11 6.0

Smoking No 82 45.1

Yes 100 54.9

Drinking No 60 33.0

Yes 122 67.0

Physical� activity No 80 34.1

Yes 102 65.9

Work� location Seoul 134 73.6

Gyeonggi-do 48 26.4

Hospital� type Health� center� 28 15.4

Laboratory� center 67 36.8

General� hospital 18 9.9

University� hospital 69 37.9

Number� of� medical�

scientist� (person)

Less� than� 6 19 10.4

7-19 28 15.4

20-39 3 1.6

40� and� over 132 72.6

Carrier� (years) 1-3 82 45.1

5-9 56 30.7

10-19 13 7.2

20� and� over 31 17.0

Employment� status Full-time 103 56.6

Part-time 79 43.4

On-duty� hours�

(per� weeks)

40 98 53.8

44 30 16.6

48� and� over 54 29.6

Monthly� income�

(million� won)

�

Less� than� 200 14 7.7

200-299 72 39.6

300-399 53 29.1

400-499 12 6.6

500� and� over 31 17.0

Medical� specialist No 28 15.4

Yes 154 74.6

All� values� are� frequency� and� percentage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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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요인별� 만족도

[Table 2] 는 임상병리사의 만족도 요인별 분석을

나타낸다. 직무만족도 3.62점, 근무환경만족도 3.19

점, 대인관계만족도 3.83점, 교육 만족도 3.39점, 소

속 만족도 3.22점, 여가 만족도 3.07점, 이직 3.00점,

총 만족도는 3.33으로 나타났다[Table 2].

3.2� 성별,� 연령별,� 경력별,� 병원규모별,� 고용상태

별,� 소속,� 여가,� 이직,� 총� 만족도에� 따른� 만족도�

비교

[Table 3]은 임상병리사의 성별, 연령별, 경력

별, 병원규모별, 고용상태별, 소속, 여가, 이직,

총 만족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나타낸다.

성별은 교육 만족도 (P<.039), 총 만족도 (P<.

047)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연령은 직

무만족도 (P<.000), 근무환경만족도 (P<.043),

소속 (P<.001), 이직 (P<.000), 총 만족도 (P<.0

01)에서 경력은 직무만족도 (P<.000), 근무환경

만족도 (P<.000), 소속 (P<.000), 이직 (P<.00

0), 총 만족도 (P<.000)에서 병원 규모는 직무만

족도 (P<.018), 근무환경만족도 (P<.000), 교육

만족도 (P<.031), 소속 (P<.002), 여가 (P<.000),

이직 (P<.000), 총 만족도 (P<.000)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고용 상태에 따른 만족도의 차

이는 모든 만족도의 요인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Table 3].

4.� 고찰�

본 연구는 임상병리사들의 성별, 연령, 경력, 병원

형태, 근무 형태에 대한 직무만족도, 근무환경, 대인

관계, 교육수준, 소속, 여가, 이직 의도, 총 만족도 등

의 차이를 알아보고, 특히 직무만족도와 이직 의도

간에 미치는 영양을 확인하고 향후 임상병리사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

도하였다.

우선 임상병리사 각 부분별 만족도는 기술통계치

가 3점대로 나타나 보통 정도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임상병리사의 총 만족도는 3.33±

0.52점으로 나타났다. 병원 종사자의 직무와 관련된

만족도를 조사한 선행 연구에서는 3.59±0.62점으로

임상병리사는 전체 병원 종사자들의 평균보다 조금

낮에 나타났지만[15], 임상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만족도 3.04±0.49점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16].

본 연구의 만족도를 부분별로 보면 대인관계 만족도

3.83±0.52점으로 가장 높았고, 직무 만족도, 교육 만

족도, 소속 만족도, 근무환경 만족도, 여가 만족도,

이직 의도 순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낮고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며,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선행 연구에서 대인관계 만족

도는 3.44±0.41점으로 임상병리사들이 대인관계 만

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상병리사 단

일 직종의 의료기사들이 검사실에 근무하는 환경이

간호사들의 복합적인 근무형태보다 대인관계 스트

레스가 낮아 직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임상병리사의 직무 만족도는 나이와 경력이 많아

질수록, 정규직일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임상병리사

로서 안정된 자신의 분야가 결정되고, 각 분야에 대

하여 많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직무에 적용이

가능한 기회가 많은 40대 이상과, 20년차 이상의 직

군, 그리고 정규직에서 직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

다. 근무환경만족도는 나이는 20대, 경력은 10-19년

차의 경우가 만족도가 높았고 병원의 규모와 상관없

이 건강검진을 특성화로 진행하는 건강검진센터의

Factors
Number� of
questions

Mean S.D

Job� satisfaction 8 3.62 0.77

Working� environment
� satisfaction 7 3.19 0.48

Interpersonal
� relationships 6 3.83 0.52

Education� satisfaction 4 3.39 0.75

Affiliation� satisfaction 4 3.22 0.81

Leisure� satisfaction 5 3.07 0.50

Turnover� intention 2 3.00 1.25

Total� satisfaction 36 3.33 0.31

[Table� 2]� Analysis� of� satisfaction� by� factors� among�

medical� technolo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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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근무환경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만족도는 남성과 건진 센터 근무자에서 높게 나

타났다. 임상병리사는 3년제, 4년제로 구분되지만

동일 면허를 취득하며, 면허를 기반으로 취업하기에

추가 교육이나 학위가 필요치 않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건

진 센터 근무자들이 교육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소속감에 대한 조사에서는 30대와 10-19 년차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부서 간 이동이 없는 건강검진 센

터에서 소속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직 요구에 관한 연구에서 20대, 경력 1-3년차,

건강검진센터 근무자들이 이직에 대한 요구가 높았

고, 비정규직이 이직 요구가 높았다. 이는 직무만족

도와 이직 의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대체로 높은

직무만족도는 낮은 이직 의도와 연계되어 있다. 즉

낮은 직무 만족도를 보이는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직 의도를 보인다는 연구에 부합한다[17]. 비

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이직 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비정규직의 근무 스케줄 및 업무량 등에 대한 차별,

인사, 승진, 복리후생 등에 대한 전반적 차별이 직무

만족도의 감소 요인이고 이것은 이직 의도에 높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와도 부합한다[18]. 또한

중소병원 간호사의 이직 의도 영향요인 연구에서 20

-29세의 이직 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도 본

연구와 일치한다[19]. 낮은 연령대는 현재의 조건보

다 더 좋은 고용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낮은 연령대의 임상병리사 개인의 이직 의도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된다. 이직 의도가 높고 이직이 자

주 발생한다는 것은 경력 임상병리사들 마저도 많은

업무량과 높은 노동 강도로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는 안정된 검사실 운영에 장애가 된다.

현재 의료계는 의료비 통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

화 정책, 포괄수과 제도 확대 등 많은 통제장치를 통

하여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병

원들은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인건비 측면에서 절감하고자 많은 수의 계

약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이는 직무만족도와 상

관없이 비정규직에서 이직 의도가 높은 것은 그들이

임금, 복지, 근무환경 등에서 많은 차별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임상병리사의 직무만족도를 높

이고 이직 의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직무만족도

가 가장 낮았고, 이직 의도가 가장 높은 20대, 경력

1-3년차의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에서 복지, 임금,

근무환경 등의 실질적인 변화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분야의 임상검사분야에서

활약중인 임상병리사의 직무만족도와 이직의도 관

련 요인 등을 확인하여 보았다. 임상병리사의 직무

특성상 담당 업무가 숙련될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

진다.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보다는

정규직이 더 유리하다. 비정규직의 감소는 임상병리

사로서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이러한 요인 분석을 토대로 이직 의도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인사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

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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